
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완

도군 신지도. 신지도는 국내에서 28번째로

큰 섬이지만, 명사십리 외에 자세한 정보는

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. 지난 2005년부터

는 신지대교가 조성되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

아지긴 했으나, 신지대교가 놓이기 전 육지와

물류 교류가 힘들었던 이곳에서는 제주출신

해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. 현재에도 몇몇 해

녀들이 신지도 곳곳에 남아 물질 작업을 이

어오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.

올해 7월 취재팀은 신지도 내 가인마을을

찾아 이곳에서 수십 년째 물질을 이어오고

있다는 강정애(62 성산읍 신산리) 해녀를 만

났다.

이날 강 해녀는 홀로 가인마을 인근 연안

에서 물질에 나섰다. 취재팀은 수중 장비를

착용해 강 해녀의 작업에 동행했다. 강 해녀

는 바닷속에서 청각 등을 채취했고 두 시간

여 정도 물질에 나선뒤 물 밖으로 나왔다. 이

날 강 해녀가 물질에 나선 이유는 돈벌이가

아닌 이웃주민들에게 반찬거리 등을 나눠주

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. 강 해녀는 물 밖

으로 나와 청각 등 이날 채취한 해산물을 자

택으로 옮긴 뒤 마당에서 손수 손질하곤 마

당에 있는 평상에 올려놓았다.

강 해녀에 따르면 신지도의 가인마을에는

과거 제주출신 해녀들의 발길이 이어지긴 했

지만, 정착하고 현지에서 물질을 이어오는 해

녀는 극소수였다. 또 만일 정작 정착을 하더

라도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져 타지로

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고, 다시 고향인 제주

로 돌아가는 해녀들이 대부분이었다. 강 해녀

의 경우에는 30여년 전쯤 제주출신 해녀들과

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현지에 살고 있는 지

금의 남편을 만나 정착을 하게 됐다. 이후 강

해녀는 친구인 강유향(62 성산읍 시흥리)해

녀와 가인마을 어촌계 바다에서 지속적으로

물질을 이어오고 있는데, 강유향 해녀의 경우

에는 금어기 기간에는 타지로 나가있다가 전

복 등의 수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신지도 가

인마을을 찾아 강정애 해녀와 물질을 이어오

고 있다.

신지도 가인리 해녀들은 해산물 채취기간

에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전복, 해삼, 청각

등을 채취하고 연안에서는 돈이 될만한 해산

물 등을 잡는다. 마을어촌계에서는 해녀들이

잡아온 해산물 등을 받아 시장에 나가 판매

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으며 수익의 일정부

분을 분배받고 있다.

강 해녀는 과거에는 거의 매일 바다에 나

가 장시간 물질 작업을 해왔는데, 최근 들어

서 몸에 부담을 느끼며 몇 시간 작업하지 못

하고 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며 자녀들은 걱

정스런 마음에 물질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평

생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

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바다로 향하고

있다 고 전했다.

이어 제주에서 해녀에 대해 병원비 등 다

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

부럽기도 했다 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녀

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돼 많은 해녀들이

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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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와 함께하는 물질… 고달프지만 그래도 행복

강정애 해녀가 청각을 채취하고 있다.
강 해녀가 물질 도중 수면 위로 올라와

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.
취재팀과 이야기 나누는 강정애 해녀.


